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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읽고 

 

 
 

-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간결하고 정돈된 메세지를 담고 있다. 기독교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독교에 대해 설명하기도 적절하고, 이미 익숙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기에도 적절하다고 느꼈다. 군더더기 없는 내용 덕에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대해 

토론할 때 좋은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었다. 오디오북으로 들으니 눈으로 읽는 것과는 다른 

청각적 자극이 있어서 신선했고, 개인별 속도 편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몇 명이나 꾸준히 참여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매주 열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해 주었다. 모임을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나에게 좋은 신앙의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 매주 수요일마다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반 챕터 정도 오디오북으로 들은 

후 이야기했다. 짧지만 알찬 분량으로 하다 보니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매 챕터를 깊이 있게 볼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섯 가지 영역에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그래서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좋은 안내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도전 받는 시간이 되었다.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지만 의외로 쉽게 놓치곤 하는 

부분들을 짚어준다고 느꼈는데, 특히 현실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데에 있어 도전을 많이 받았다. 

 

- Just Show Up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지난 한학기 동안 책 읽기 모임이 진행 되었다.  

소그룹 운영 방식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청년들의 책 읽기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지원 신청을 하였다. ‘수요성경읽기모임(Kochav)’이라는 

이름 하에 드라마 바이블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새롭게 파고들 부분이 

많았던 요나서를 일독하였다. 성우들의 실감나는 오디오와 다양한 효과음들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읽고 느낄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었다. 말그대로, show up 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 모임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요나서를 강독한 후 우리가 읽은 책은 존 스토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본기들을 다루는 

책이었기에 첫 시작으로 알맞은 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존 스토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수많은 

메세지들 중 가장 깊게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거울 삼아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세상의 이치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점을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다. 이처럼 각자가 

읽은 내용을 나누고,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들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었다. 무엇보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내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감사했다. 이번학기에도 진행될 

수요모임에 많은 기대가 된다. 


